
남다른경력을뒤로한채수행자의길을

선택했고, 그초심을지키며자비행을실천

하고있는벽안의비구니스님이화제다.

<The Gazette> 지가“육군소령이라는

세속의 직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수계

를 받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

을 걷고 있는 돌마 조아니슨(Dolma

Johanison·49) 스님에게 메릴랜드 주

의 지역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 주에서 파트타임

경찰로사회첫발을내딛었던돌마스님은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군에

입대한후미국방부에서분석가로근무하

기까지승승장구의삶을살았다.

그러나 2008년 돌마 스님의 삶의 여정

은급회전했다. 자신에게아프가니스탄파

병명령이임박했다는사실을알게된순간

돌마스님은전역을결심했다. 그리고메릴

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소도시인 풀스

빌(Pooleville)에 있는 쿤장 팔율 조링

(Kunzang Palyul Choling) 사원에서

200여 가지가 넘는 계율을 받고 수행자의

길을나섰다.

“20여 년 전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평화

유지군 자격으로 두 달 정도 머문 적이 있

다”는돌마스님은“그때한여성이피골이

상접한자신의어린자녀를우리일행에게

의탁하려고했었는데, 긴급이동명령을받

았던우리는여성의부탁을거절할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하고, “평화 유지군

으로 근무할 때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본국(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자신의 반성

하게되었다”고말했다.

<The Gazette> 지에 따르면 돌마 스님

이불교와인연을맺기시작한것은그러한

‘반성’에서비롯됐다. 

이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 방위군에

서 복무할 때는 불교사원이나 명상센터를

찾는일이잦았다.

“사원에서예불을올리고센터에서명상

을 수행할 때 마음이 가장 평온했다”고 말

한 돌마 스님은“총으로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전역

을 결심했고, 비구니계 수계에 이어 메릴

랜드대학 부설 타이 소피아(Tai Sophia)

연구소에서침술을배우기시작했다”고말

했다.

<The Gazette> 지는“돌마스님은현재

자신이출가한쿤장팔율조링사원에주석

하며 풀스빌 주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무료침술을시술하는등부처님의가르침

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여성 수행자, 돌마 스님의 활동이 풀스빌

지역주민들의신심을키우는데산파역할

을톡톡히하고있다”고전했다.

또한 <The Gazette> 지는“가르치고시

술하는지금의삶이그어떤여정보다행복

하다”는 돌마 스님의 말을 인용, “깨치고

베푸는삶이한인간을얼마나풍요롭게할

수 있는 지를 돌마 스님이 보여주고 있다”

며“이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

는풀스빌의시민들의마음에불심을심어

주는단초가되고있다”고덧붙였다. 

오종욱편집위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투구 모양의 지

붕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창문 등 전형적인

교회건축양식을보여주는오래된교회건

물이불교사원으로탈바꿈하고, 지역주민

의신심을두드리고있다.

〈LA Weekly〉지는“74년간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에서 지역 주민의

영성을 이끌었던 감리교회의 건물이 오는

6월 말경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며“서로 다른

종교가 도심 속 종교 부지를 주고받으며

‘종교 화합’이라는 귀감의 단초가 되었던

‘옛건물’이향우어떤모습으로지역주민

에게 다가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

도했다.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라’는지순한가치를공유하고있어

서, 옛 교회 건물에 명상센터가 들어설 수

있었다”고 전제한 겐 켈상 릭빠(Gen

Kelsang Rigpa) 스님은“프랭클린 애비

뉴에있는감리교회건물은포교에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데 주목했

다”며“특히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탁월

해명상, 교리등불교관련다양한프로그

램을잘이끌어갈수만있다면부처님가르

침을전하는데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

라고기대를보였다.

“프랭클린애비뉴는종교시설의위치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한 데이비드 펠레

이(David Farley·감리교회) 목사는“사

이교세가늘어보다넓은장소에서사역을

펼치고자이건물을부동산시장에내놓았

을때, 다른종교와계약할의사는없었다”

며“그러나 카담파 측의 설득과 아시아에

서이주한일부주민들의바람을저버릴수

는더더욱없었다”고말했다.

지역 사학자 도날드 셀리그만(Donald

A. Seligman) 박사에따르면카담파명상

센터로 탈바꿈한 이 건물은 1,700여 평방

미터규모로 1938년로스앤젤레스감리교

단에 의해 세워졌다. 당시 토지 매매 비용

을 포함해서 2,700여 달러라는 막대한 건

축비용이소요되면서〈로스앤젤레스타임

스〉지등주요언론의취재발길도끊이질

않았고, 대중의시선역시끌었다.

오는 6월 말경 개원 법회를 계획하고 있

는‘옛교회건물’의카담파명상센터는현

재건물지붕에설치된흰색십자가를내리

고,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두 마리 황금

사슴 상을 올려놓았다. 또한 건물 내부에

부처님을봉안하고, 불교관련프로그램이

진행될다목적공간도마련했으며, 여기에

기존의스테인드글라스를연꽃등불교상

징을 수놓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바꾸는 등

의공사도진행됐다.

겐켈상릭빠스님은“6월말경대중들에

게 처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건물 안팎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며“카담파 명상센

터는 개원 법회를 시작으로 명상, 교리 등

을가르치는프로그램등을우선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

다. 오종욱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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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건물이 명상 센터로

LA 프랭클린 애비뉴, ‘종교간 소통’귀감으로 주목

미국매사추세츠주의브리스틀카운티

(Bristol County)의 레이넘(Raynham)

시에 다목적 불교·문화복합공간이 들어

선다.

〈Daily Taunton〉지는“수행자나명상

가의 전유물이 아닌 다목적 불교복합공

간, 나와민타라라(Nawamintarar) 사원

의건축이막바지에이르렀다”며“태국불

교계의 원력을 모은 이 공간은 수행과 신

행 공간에 앞서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에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

다”고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폴 채플(Paul

Chapple) 법사는“6천만 달러(약 611억

원)가 들어간 나와민타라 사원은 태국 불

교의 전통을 지키면 한편으론 종교를 떠

나 포럼, 연수, 쇼핑, 공연 등의 공간으로

적극개방될것”이라고말했다.

〈Daily Taunton〉지에 따르면 나와민

타라사원은지난2011년태국정부의전

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건축을 시작해, 현

재98%의공정을밟고있다. 또한태국의

수도 방콕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나와민타라 사원에는 50여 명

의태국스님이상주할예정이다.

“법당에는4.6미터의금동불상을봉안

하고, 그 주변으로 10대 제자도 모셔, 장

엄함을극대화했다”는폴채플법사는“수

행과 신행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은 물론 태국불교의 정수를 보여줄 사원

이면서도, 미래불자가될수도있을동시

대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도많이고심을했다”고말했다.

〈Daily Taunton〉지는“나와민타라 사

원에는일반인들도편안하게묵을수있는

객실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전시·공연·

세미나 등이 가능한 대규모 문화 공간이

며, 쇼핑공간도마련되었다”며“이는지역

사회에서나와민타라사원을‘종교·문화

복합시설’로보는까닭”이라고전했다.

또한〈Daily Taunton〉지는“레이넘

걸스카우트를비롯해지역사회의대표적

인단체나회사또는조직들이향후‘낯설

지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종교를

떠나그들만의행사를진행하는관경을보

게될날이얼마남지않았다”고말했다. 

폴채플법사는“명상과수행을하고싶

은 불교도에서 단지 불교를 궁금해 하고,

저렴한비용으로행사나모임을마련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모두 끌어안는 부처님

요람으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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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에 다목적 불교 공간 들어선다

태국불교공동체, 태국정부 지원으로 진행

육군소령이라는세속의직함을버리고티베트불교의수계를받고자비행을실천하는수행자의길
을걷고있는돌마조아니슨비구니스님이주목받고있다.

美군인출신스님, 풀스빌시민마음움직여

로스앤젤레스프랭클린애비뉴에있던감리교회건물이명상센터로탈바꿈했다. 사진은명상센터
내부.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 혼간지(本願

寺)파(본산·니시(西)혼간지, 교토시 시모

교구(京都市 下京區)는 6월 6일, 몬슈（門

主, 일문의법통을이은주지) 교체에따르

는‘법통계승식’을니시혼간지에서진행

했다. 교체는37년만으로, 전국의승려와

신도등약8천명이참석했다.

오타니 고신(大谷光眞) 전 몬슈의 뒤를

이른장남고준(光淳) 스님으로그는취임

사에서“미래를 향해 (정토진종의 가르침

의) 법의가전해져가게하기위해힘을다

하겠다”고밝혔다.

고신 전 몬슈로부터 계승한 보라색 승

복을 입은 고준 새 몬슈는,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실례로 현대의 여러 문

제에대응할것을호소했다.

혼간지파에 따르면 고준 새 몬슈는 교

토시에서태어났다. 1992년승려가될득

도식을치뤄, 몬슈후계자인신몬(新門)이

됐다.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해, 2008

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쿄 쓰키지(築地)

혼간지에서부주직을맡았다.

혼간지파는 신도 약 780만 명(2013년

판 종교연감)을 안는 일본 최대급 불교교

단. 몬슈는 종조 신란(親鸞)이래, 오타니

가계에서 세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몬슈

경험자의생존중양위는4차례째다.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돌마 스님, 소령직 놓고 출가

명상·침술봉사로 포교

日정토진종‘혼간지파’주지37년만에교체

6일 몬슈 법통 계승식… 고준 스님이 25대 취임

태국불교공동체는미국매사추세츠주레이넘
시에 다목적불교·문화복합공간설립을앞두
고있다.

일본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새로
운주지로선출된고준스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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